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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natural control of citrus aphids, citrus aphids and their

natural enemies were investigated in Jeju from 2006 to 2009. The

dominant aphid species were Aphis gossypii Glover and A. citricola

van der Goot. A total of 12 natural enemy species of citrus aphids

were found on citrus: 10 predators and 2 parasitoids. There were

found 31 plant species of live mulch in citrus orchards. The most

dominant species among them were Stellaria media (Caryophyllaceae),

Avena fatua (Poaceae), Vicia amoena (Leguminosae) and Galium

spurium var. echinospermon (Rubiaceae). The most powerful natural

enemies of citrus aphids were Aphidius sp. and Coccinella sp. The

seasonal occurrence of Aphidius sp. and Coccinella sp. was

increased on early of March to late of June and late of April to

late of August. Their occurrence could be checked by yellow-color

sticky trap placed on 50 cm above the ground. The density of

citrus aphids was estimated from the proportion of infested twig,

and the table of decision-making was constructed at control

threshold of 25% infested twig.

1. 연구목표

감귤에 발생하는 해충은 총 69종이 알려져 있으며, 그 중 진딧물은

조팝나무진딧물(Aphis citricola), 목화진딧물(Aphis gossypii), 복숭아



혹진딧물(Myzus persicae), 딱총나무수염진딧물(Acryrthosiphon

magnolae), 탱자소리진딧물(Toxoptera aurantii), 싸리수염진딧물

(Aulacorthum solani), 귤수염진딧물(Sinomegoura citricola) 7종이 알려져

있다. 감귤에 피해가 많은 진딧물은 조팝나무진딧물과 목화진딧물이다

(김 등, 2000). 진딧물에 의한 감귤의 피해는 새순의 성장을 저해하며

(加藤, 1974), 감귤 트리스테자 바이러스(CTV)를 매개하기도 한다

(佐々木, 1974; Raccah et al., 1976).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하여 농약이

살포되고 있지만, 발생밀도는 감귤원이나 해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감귤원에는 진딧물을 공격하는 많은 천적곤충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

천적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복잡하

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천적은 크게 광식성 천적(generalist)와 전문 천적(specialist)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연적 해충방제에서 광식성 천적의 영향이 크다. 진딧물에

대해서도 돌발적인 증식이 되기 전에 이들 천적의 역할이 중요하다(Toft, 2005).

그것은 진딧물 주요 천적이 일반적으로 진딧물이 증식된 후에 나타나고

있는 것에 반해 광식성 천적은 항상 감귤원 내에 있으면서 진딧물의

돌발적인 증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감귤원에서 진딧물의

발생도 동일한 포장에서 해에 따라 발생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로 광식성 천적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초생재배 유형에 따른 진딧물

천적의 종류와 발생특성을 조사하여 감귤 진딧물의 생물적 방제를 위한

방안과 진딧물의 방제밀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진딧물의 분포특성과 조사방법을 개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시험 1) 초생식물에서의 감귤 진딧물 천적 발생조사

감귤원의 초생종류에 따른 진딧물 토착천적의 발생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 자연초생재배와 들묵새 초생재배를 하는

농가 감귤원에서 3년(2007～2009) 동안 3월～7월에 포충망(10회) 조사를

하였다. 포충망 조사는 조사 포장별로 임의의 10지점 내외에서 하였으며,



포충망에 들어온 표본을 지퍼백에 넣어 실험실로 옮겨 50% 알코올로

세척하여 실체현미경(×10) 하에서 천적 종류와 밀도를 조사하였다.

초생식물 종류에 따라 무당벌레와 진디벌의 공간 공존유형을 공간

공존지수(I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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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T는 1마리 이상의 무당벌레가 발생한 i번째 조사지점에서의

진디벌 수, A는 i번째 조사에서의 진디벌 수이다. 이는 진디벌이 발생한

조사지점 중 무당벌레가 존재하는 진디벌 발생 지점의 비율로 무당벌레와

진디벌이 동시에 발생하는지를 나타낸다.

곤충이 황색에 유인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2008년 7월부터 11월까지

3개 감귤원에서,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 5개 감귤원에서 1주 간격으로

트랩을 교체하여 앞의 방법과 동일하게 진딧물 천적 종류별 밀도를

조사하였다.

(시험 2) 감귤나무에서의 진딧물과 천적발생 조사

감귤나무에서 진딧물과 천적의 발생을 조사하기 위하여 진딧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3개년(2007～2009) 동안 5월부터 7월까지 조사 포장당

10～20주의 나무에서 나무당 10가지씩 발생한 진딧물과 천적 밀도를

조사하였다.

감귤원 내에서 진딧물의 분포특성과 이를 이용한 밀도추정을 위하여

표본조사법을 개발하였다. 진딧물의 분포특성은 평균(m)에 대한 분산

(s2)의 관계를 이용한 Taylor's power law (TPL)와 평균에 대한 평균

군집도(m* = m+s2/m-1)의 관계를 이용한 Iwao's patchiness regression

(IPR)을 이용하였다(Taylor, 1961; 1971; Iwao, 1968; Lloyd, 1967);

TPL : ln(s2) = ln(a) + b ln(m)

IPR : m* = α + β m

이 때, 기울기인 b와 β는 종 특이적인 집중도를 나타내는 상수(Southwood,

1978)로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균등분포, 1과 같으면 임의분포, 1보다 크면



집중분포를 의미하며, 이는 Student-t 검정으로 판단하였다. 이 회귀식의

매개변수 추정에는 SAS(SAS Institute, 1997)를 이용하였으며, 각 선형

모델의 적합성은 결정계수(r2)로 평가하였다. 연도별 회귀식의 기울기와

절편의 동일성은 공분산분석(ANCOVA)과 contrast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Sokal and Rholf, 1981; Zarnoch, 2009), 둘 다 동일한 경우

모든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밀도 추정의 정확도(D=SE/m) 수준에 따른 조사 표본수는 TPL 매

개변수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Green, 1970), 평균밀도에 따라

정확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크기 n=am(b-2)D-2로 구하였으며, 정

확도 수준은 0.20과 0.25, 0.30을 이용하였다.

곤충의 밀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직접 수를 셀 수도 있지만, 존재유무에

의한 이항표본조사법을 이용하면 조사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항표본

조사법은 Kono-Sugino의 경험이항모델을 이용하였다[Kono and Sugino,

1958) : ln(m) = a' + b' ln(-ln(1-pT)]. 이 때, a'과 b'은 회귀식의 매개

변수이고, pT는 T마리보다 많은 수의 진딧물이 발생한 가지율이다.

평균밀도와 발생 가지율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진딧물 방제여부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의사결정표를 만들었다. 또한 실지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생가지율에 따른 무방제확률(OC)곡선과

평균표본수(ASN)곡선을 산출하여 조사자료와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시험 1) 초생식물에서의 감귤 진딧물 천적 발생 조사

감귤 진딧물 천적을 조사한 감귤원에 분포한 초생식물은 총 17과

31종이었다(표 1). 자연초생으로 재배하고 있는 감귤원에서 가장 분포가

많았던 초종은 메귀리와 갈퀴나물, 갈퀴덩굴, 별꽃이었다.

조사포장 중 들묵새를 이용하여 초생재배를 하는 곳은 애월읍 소재

일반재배 포장 1개소였다. 이 포장에는 들묵새 외에 별꽃과 갈퀴덩굴,

큰개불알풀, 백하수오가 발생되고 있었으며, 이 식물들은 주로 감귤나무

밑과 같이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발생이 많았다.

자연 초생재배를 하는 감귤원에서 석죽과인 별꽃이 가장 많이 발견



되는 초종이었으며, 벼과인 메귀리, 콩과인 갈퀴나물, 꼭두서니과인 갈

퀴덩굴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발생되고 있는 초종은 조사 포장과 계

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연간 3～5회 정도 예초를 하고 있었는데

예초시기에 따라서도 초종이 달라지고 있었다. 또한 계요등과 사위질빵은

덩굴성 식물로 감귤나무나 방풍수 위로 덩굴을 뻗어 올라가고 있었으며,

일부 포장에서는 계요등으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표 1. 감귤 진딧물 천적 조사에서 이용된 초생식물의 종류

과  명 초   종   명
벼과 들묵새(파종), 메귀리, 바랭이, 세포아풀
콩과 갈퀴나물, 토끼풀, 괭이밥
국화과 쑥, 개망초, 떡쑥, 민들레, 보리뺑이, 방가지똥
꼭두서니과 갈퀴덩굴, 계요등
꿀풀과 광대나물, 꿀풀
석죽과 별꽃
현삼과 큰개불알풀

기  타
개여뀌, 소리쟁이(마디풀과), 까마중(가지과), 사위질빵(미
나리아재비과), 백하수오(박주가리과), 명아주(비름과), 자주
괴불주머니(양귀비과), 뱀딸기, 산딸기(장미과), 모시풀(쐐기풀
과), 미국쥐손이풀(쥐손이풀과), 너도방동사니(방동사니과)

계 17과 31종
초생재배 식물에서 채집된 진딧물 천적은 포식성 천적 10종, 기생성

천적 2종으로 총 12종이 조사되었다(표 2).

표 2. 감귤원 초생재배 식물에서 채집된 진딧물 천적의 종류

구    분 천  적  종  류

포식성 천적
무당벌레 칠성무당벌레, 무당벌레, 남생이무당벌레, 애기무당벌

레
풀잠자리 칠성풀잠자리, 풀잠자리, 어리줄풀잠자리
기타 진디혹파리, 꽃등에, 애꽃노린재

기생성 천적 진디벌, 진디면충좀벌



초생재배 식물에서 주로 채집된 진딧물 천적은 진디벌과 무당벌레,

꽃등에, 풀잠자리, 애꽃노린재였으며, 그 외의 천적이 채집된 수는 매우

적었다. 들묵새를 이용하여 초생재배를 하는 감귤원에서는 채집된 진딧물

천적은 진디벌이 주를 차지하였고 다른 천적은 거의 채집되지 않았다.

진딧물 천적 중 진디벌과 무당벌레 유충이 동일한 지점에서 발생되는

관계를 공간공존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진디벌이 무당벌레 유충이

조사된 지점에는 적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3).

초생식물의 포충망 조사(총 568 표본) 결과, 진디벌과 무당벌레 유충의

지점별(10회 포충망 조사) 평균밀도는 각각 1.30, 0.37마리였다. 진디벌

평균밀도는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31, 1.60마리였으나, 2009년에는

0.98마리로 2009년에 가장 낮았다. 또한 무당벌레 유충의 평균밀도도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0.41, 0.48마리였으나, 2009년에는 0.22마리로

50% 수준으로 낮았다. 진디벌 성충과 무당벌레 유충의 공간공존계수는

각각 0.174와 0.551로 무당벌레 유충이 발생된 곳에 진디벌 성충이 적었다.

이는 진디벌 성충이 무당벌레가 발생되어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초생재배 식물 포충망조사에서 진디벌 성충과 무당벌레 유충의

공간공존 관계(연도별)

연도 표본수 평균밀도(마리/지점) 공간공존계수(Ic)
진디벌 무당벌레 진디벌 무당벌레

2007 146 1.31 0.41 0.204 0.467
2008 176 1.60 0.48 0.216 0.714
2009 246 0.98 0.22 0.103 0.473
평균 568 1.30 0.37 0.174 0.551

초생재배 식물 중 주요 초종의 진디벌 성충과 무당벌레 유충의 평균

밀도는 각각 2.02와 0.58마리이었으며, 진디벌과 무당벌레의 공간공존

계수는 각각 0.207과 0.662이었다(표 4).



표 4. 초생재배 식물 종류에 따른 진디벌 성충과 무당벌레 유충의 발생관계

초종 표본수 평균밀도(마리/지점) 공간공존계수(Ic)
진디벌 무당벌레 진디벌 무당벌레

국화과 19 1.26 0.63 0.292 0.500
꼭두서니과 30 2.33 0.87 0.129 0.615

벼과 105 2.70 0.40 0.141 0.452
석죽과 68 2.38 0.22 0.105 0.867
콩과 87 1.43 1.02 0.306 0.539

현삼과 13 2.00 0.54 0.269 1.000
평균 322 2.02 0.58 0.207 0.662

주요 초종 중 진디벌과 무당벌레의 평균밀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각각 벼과 2.70, 콩과 1.02마리이었다. 진디벌 평균밀도가 가장 높았던

벼과의 경우 무당벌레의 평균밀도는 0.40마리로 주요 초종 중 가장 낮은

밀도였다. 무당벌레 평균밀도가 가장 높았던 콩과의 경우 진디벌의 평균

밀도가 1.43마리로 국화과와는 비슷하였으나, 다른 식물에 비해 낮았다.

진디벌과 무당벌레의 공간공존계수는 벼과에서는 각각 0.141과 0.452였고,

콩과에서는 각각 0.306과 0.539이었다. 콩과에서 공간공존계수가 벼과 보다

모두 높았으며, 특히 진디벌의 공간공존계수가 다른 식물에 비해 높았다.

진디벌과 무당벌레의 평균밀도와 공간공존계수를 조사한 결과, 진디벌의

평균밀도와 공간공존계수는 각각 1.88마리와 0.207이었고, 무당벌레의

값은 각각 0.62마리와 0.522였다(표 5). 조사 포장 중 진디벌과 무당벌레의

평균밀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각각 용흥K와 삼양으로 그 밀도는 각각

2.83마리와 1.09마리이었다. 용흥K는 들묵새를 초생에 이용하는 포장으로

진디벌 밀도는 가장 높았으나 무당벌레는 거의 채집되지 않았다. 조사

포장 중 무당벌레가 많이 채집된 삼양과 대흘, 상귀 포장은 자연 초생을

하고 있었으며, 친환경재배 포장으로 콩과 식물인 갈퀴나물과 토끼풀이

많았었다. 대흘 포장의 경우 진디벌과 무당벌레의 공간공존계수가 각각

0.554와 0.857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생식물이 콩과 식물인 갈퀴

나물뿐만 아니라 벼과인 메귀리, 꼭두서니과인 갈퀴덩굴이 섞여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주요 조사 감귤원에서 진디벌 성충과 무당벌레 유충의 발생관계

포장명 표본수 평균밀도(마리/지점) 공간공존계수(Ic)
진디벌 무당벌레 진디벌 무당벌레

대흘 60 1.87 1.05 0.554 0.857
도련 17 2.00 0.18 0.088 0.333
삼양 23 0.26 1.09 0.167 0.080
상귀 55 1.27 1.05 0.329 0.397

용흥 K 86 2.83 0.03 0.004 0.667
용흥 O 51 2.02 0.63 0.223 0.719
월산 50 2.94 0.30 0.082 0.600
평균 342 1.88 0.62 0.207 0.522

표 6. 황색끈끈이트랩 높이별 진디벌과 무당벌레 유인력 비교

포장 진디벌 무당벌레
30cm 100cm 30cm 100cm

상귀 4.25±0.647 a 1.25±0.480 b 4.63±0.774 a 2.63±0.734 a

용흥C 6.85±1.706 n.s 0.38±0.135 n.s 1.81±0.746 a 0.88±0.214 a

용흥K 9.38±1.750 a 1.75±0.480 b 0.77±0.193 a 1.08±0.384 a

용흥O 4.40±1.023 a 1.60±0.769 b 2.40±0.396 a 1.32±0.251 a

월산 5.88±1.621 a 1.88±0.576 b 14.84±6.611 a 14.20±5.144 a

전체 6.04±0.651 a 1.42±0.266 b 5.69±1.789 a 4.76±1.437 a

황색끈끈이트랩의 높이별로 유인된 진디벌과 무당벌레 성충수를 비교한

결과, 진디벌은 지상 100cm 높이보다 30cm 높이에 설치한 트랩에 더 많이

유인되었으나(진디벌 : t=-6.52, P<0.001; 무당벌레 : t=-1.29, P>0.1)

무당벌레는 트랩 높이별로 차이가 없었다(표 6). 황색트랩에 유인된

진디벌의 평균밀도는 지상 30cm와 100cm에서 각각 6.04, 1.42마리였으며,

무당벌레는 앞의 높이에서 각각 5.69마리와 4.76마리이었다. 황색트랩에

가장 많이 유인된 포장은 진디벌은 용흥K 포장에서 트랩당 9.38마리였고,



무당벌레는 월산 포장이었다. 월산 포장에 발생한 무당벌레는 대부분 애기

무당벌레였으며, 다른 포장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황색끈끈이트랩에 유인된 진디벌과 무당벌레 성충의 시기별 발생특성은

그림 1과 같았다. 진디벌은 3월 하순부터 유인되기 시작하여 5월 하순까지

꾸준히 증가한 후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무당벌레는 4월 상순부터

유인되기 시작하였으며, 5월 중순에 증가한 후 감소하였으며, 7월 중순

부터 증가하여 8월 중순에 트랩당 7마리 수준으로 가장 많이 유인된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무당벌레가 8월 중순에 급격히 증가한 것은 월산 포장에서

애기무당벌레가 트랩당 33마리 수준으로 유인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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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황색끈끈이트랩에 유인된 진디벌과 무당벌레의 시기별 밀도변동

(시험 2) 감귤나무에서의 진딧물과 천적 발생조사

감귤나무에서 진딧물의 나무내 및 나무간 분산지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집중분포를 하고 있었으며, TPL이 IPR보다 진딧물 분포특성을

더 잘 설명하고 있었다(표 7). 분석에 이용한 자료의 가지당 평균밀도는

0.12～20.32마리였으며, 조사 가지간(나무내)의 TPL 결정계수(r2)는

0.89～0.94이었던 것에 반해 IPR은 0.48～0.63으로 낮아 TPL이 진딧물의

가지간 분포를 더 잘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기울기값의 변이 폭도

TPL은 1.53～1.78이었으나 IPR은 8.51～17.33으로 넓었다.



나무간 분산지수에 분석에 이용한 나무당 평균밀도는 1.18～213.84

마리이었으며, 회귀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결정계수는 TPL과 IPR이

각각 0.91～0.94와 0.68～0.90으로 TPL이 더 높았다. 또한 두 회귀식의

기울기값인 b와 β의 변이폭도 TPL과 IPR이 각각 1.57～1.87과 1.67～

3.49로 TPL이 더 적었다.

표 7. 감귤나무에서 진딧물의 나무내 및 나무간 분산지수

구분 표본수 Taylor's power law Iwao's patchiness regression
ln(a) b r2 α β r2

나무내 33 3.46±0.126 1.60±0.079 0.93 37.37±11.470 9.87±1.664 0.52
2007 13 3.50±0.223 1.53±0.122 0.93 37.75±20.250n.s 8.51±2.466 0.48
2008 10 3.46±0.173 1.62±0.131 0.94 35.65±14.405 9.42±2.328 0.63
2009 10 3.23±0.308 1.78±0.203 0.89 15.05±26.961n.s 17.66±4.855 0.58

나무간 33 2.08±0.290 1.63±0.085 0.92 45.48±14.485 1.95±0.207 0.73
2007 13 2.23±0.501 1.57±0.145 0.91 56.53±27.066n.s 1.67±0.321 0.68
2008 10 2.28±0.486 1.57±0.150 0.92 37.49±12.545 1.88±0.203 0.90
2009 10 1.26±0.551n.s 1.87±0.155 0.94 -6.39±24.485n.s 3.49±0.441 0.87
진딧물 조사에 필요한 가지수는 가지당 평균밀도가 증가할수록 감소

하였으며, 정확도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가지수가 필요하였다(그림

2). 가지당 평균밀도가 1.0마리일 때 조사가 필요한 가지수는 정확도

수준 0.20에서 796개, 0.25에서 510개, 0.30에서 354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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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일정 정확도 수준에서 Taylor's power law 매개변수를 이용한

가지당 평균밀도에 따른 조사 가지수의 변화



ln(m ) = 2.96 + 1.04 ln(-ln(1-p T ))

r 2 =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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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감귤 진딧물 발생가지율(pT)에 대한 평균밀도(m)의 관계

감귤나무에서 진딧물이 발생한 가지의 비율(pT)로부터 가지당 평균

밀도(m)를 추정할 수 있었다(그림 3). 감귤에 발생하는 진딧물의 방제는

밀도증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진딧물은 신초에 피해를

주는데 신초가 굳어진 후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딧물 방제에서 중요한 것은 발생밀도뿐만 아니라 발생시기와도 관련지어

판단해야 한다. 미국과 호주에서 감귤 진딧물의 방제수준을 각각 신초

발생율 40%와 25%로 하고 있다(Smith et al., 1997; University of

Florida, 1987). 그러나 국내에서 감귤에 대한 진딧물의 방제수준은 아

직까지 결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딧물 방제수준을

발생가지율 25%를 이용하여 무방제에 대한 의사결정확률(OC)과 평균

조사가지수(ASN)를 구하였다(그림 4). 진딧물의 방제여부를 결정할 때

90% 이상으로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발생가지율은 무방제는 17% 이하,

방제는 32% 이상이었다. 그 사이의 발생가지율에서는 발생가지율이

증가할수록 무방제 의사결정 확률이 낮아졌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높아짐을 의미한다.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조사 가지수는 방제수준인 25% 발생가지율을 중심으로 그 값과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 조사가지수를 방제상한과 하한값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발생가지율 25%에서 160개 내외로 가장 많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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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진딧물 발생가지율에 대한 무방제확률(OC)과 평균 조사

가지수(ASN)의 관계

진딧물의 방제여부를 손쉽게 포장에서 할 수 있도록 방제의사결정표를

만들었다(표 8). 진딧물의 방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최소 20가지를

조사해야 가능하였다. 방제의사 결정표는 조사 가지수에 따라 진딧물

발생가지 누적수가 무방제 이하이거나 방제이상인 경우 의사를 결정하고

조사를 종료한다. 그러나 발생가지 누적수가 그 사이에 존재할 때는

조사를 계속 해야 한다.

표 8. 진딧물 발생가지수를 이용한 방제의사 결정표

조사가지수 방제의사 결정수준
무방제 방제

20 1 8
40 6 13
60 11 18
80 16 22
100 21 27
120 26 32
140 30 37
160 35 42
180 40 47
200 45 51

조사종료 - -



감귤에 발생되고 있는 진딧물 중 목화진딧물과 조팝나무진딧물이

우점을 하고 있다. 이 두종의 발생시기는 목화진딧물이 조팝나무진딧물

보다 최대발육에 필요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더 일찍

발생하는 경향이다(Komazaki, 1982; 駒崎, 1985). 보통 감귤에 진딧물

피해가 문제가 되는 시기는 5월 하순～6월 중순으로 봄순이 굳어지기

전에 발생하면 분비물(감로)에 의한 그을음병 뿐만 아니라 조팝나무진

딧물의 경우 잎을 뒤쪽으로 말아 그 이후 나무의 생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도내에서 감귤원에 발생하는 진딧물 천적은 여러 종류가 발생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 진디벌과 무당벌레가 생물적 방제 이용에 가장 유력

하였다. 그러나 진디벌은 주로 봄철에 발생이 많고 여름철 고온기에는

발생밀도가 매우 낮았다. 무당벌레는 4월 중순부터 관찰되고 있지만

봄철에는 발생밀도가 낮고 여름철에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감귤의 진딧물

피해는 그 천적의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벼과식물에서 진디벌이, 콩과식물에서 무당

벌레의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초생재배 식물이 감귤원에

적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이들 천적의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천적 발생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진딧물

방제약제 살포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적 요

본 연구는 감귤에 발생하는 진딧물 토착천적의 종류와 발생특성을

조사하여 토착천적을 이용한 감귤 진딧물의 생물적 방제 방안을 마련

코자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가. 초생재배 감귤원에 발생되고 있는 주요 초종은 총17과 31종이

었으며, 석죽과인 별꽃과 벼과 메귀리, 콩과 갈퀴나물, 꼭두서니

과 갈퀴덩굴이 가장 많았다.

나. 감귤원에 발생되는 진딧물 천적은 포식성 천적 10종, 기생성 천적 2종

이었으며, 그 중 진디벌과 무당벌레가 가장 유력한 천적이었다.

다. 감귤원에 3월 상순부터 지상 50cm 높이로 황색끈끈이트랩을



설치하면 진디벌과 무당벌레 등 진딧물 천적의 발생여부를 손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라. 감귤 진딧물 주요 천적인 진디벌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6월 하순이후 감소하였으며, 무당벌레는 4월 하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 하순이후 감소하였다.

마. 감귤 진딧물 밀도는 진딧물 발생가지율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었으며, 방제수준 25%에서의 의사결정표를 만들었다.


